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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AI 확산 속도낸다, AI로 유통산업 도약 모색
- 유통기업-AI기술기업 모두 한 자리에, 유통-AI 얼라이언스 출범

- ①10대 유통 AI 선도 프로젝트 발굴, ②매년 30개 유통AI 스타트업 육성, 
③유통 상품 표준데이터 100만개 확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23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유통-AI 얼라이언스」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얼라이언스는 그 후속조치로 출범하였다.

  국내 유통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글로벌 플랫폼 진출 확대, 인건비 상승 등

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AI를 통한 유통산업의 생산성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산업 AI 활용률은 현재 3% 미만에 머무르고 

있어 유통산업의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유통-AI 얼라이언스에는 유통기업, AI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 4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①기술 전담반, ②스타트업 육성반, ③데이터 

활용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얼라이언스를 통해 AI기술기업과 유통기업이 

협업하여 실제 유통현장에서 적용가능한 AI솔루션을 개발‧검증하여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유통‧물류분야 AI전문 스타트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상품정보 표준DB를 확충하고 표준DB에 

기반하여 중소유통에서 활용가능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통해 유통산업 전반의 AI활용률을 제고

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통, AI기술, 인프라, 벤처캐피탈 업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유통산업의 AI기술 실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AI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양성하는 등 유통산업의 AI 활용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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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유통-AI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요

1. 추진배경

 ㅇ 「유통산업 AI 활용전략(’24.12월)」 후속조치로 얼라이언스 발족, 유통
AI 선도프로젝트 발굴 및 유통-AI 생태계 기반(펀드, 데이터 등) 조성

2.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5.4.23.(수) 14시 / 대한상의 중회의실

 ㅇ (참석대상) 산업부산업기반실장, 유통물류과장, 유관기관유통물류진흥원장, 
KIAT 산업계유통기업, AI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 40여명

 ㅇ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5‘) ∙ 모두 발언 산업기반실장

14:05~14:25 (20‘) ∙ 유통분야 AI활용 사례발표

 - 워카토, 임팩티브AI, 쿠팡 등

14:25~14:30 (5‘) ∙ 유통-AI 얼라이언스 운영계획 유통물류과장

14:30~15:15 (45‘) ∙ 자유토론 참석자

15:15~15:20 (5‘) ∙ 마무리 발언 산업기반실장

15:20~15:40 (20‘) ∙ 분과별 네트워킹

3. 유통‧AI 얼라이언스 구성

유통-AI 얼라이언스

운영사무국
(대한상의)

❶ 기술 전담반 ❷ 스타트업육성반 ❸ Data 활용반
(간사 : 산업기술진흥원, 장중호 교수)

유통기업, 플랫폼기업, 기술기업
(간사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유통기업, 벤처캐피탈, 기술지원기업
(간사 : 유통물류진흥원)

온라인유통‧제조사, 기술기업


